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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tirees’attitudes towards change of living 

standards.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07 Korean Retiree Survey, as carried out 
by the Korean Investors Education Found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ome retirees were not well-prepared for retirement, i.e., they lacked financial 
consultation, had low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nd lacked sufficient wealth. Retirees 
suffered from health difficulties, loneliness or a sense of alienation, family conflict, or 
lack of pastimes. 2) Certain groups recognized the change of living standards for 
retirees a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Retirees who recognized the change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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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as negative were not well-prepared for retirement, had low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nd lacked sufficient wealth. They also suffered from health difficulties, 
loneliness or a sense of alienation, family conflict, or lack of pastimes. 3) There was 
a strong probability for the negative recognition group not to be well-prepared for 
retirement, having low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nd lacking in sufficient wealth. 
There was a strong probability for the negative recognition group to suffer from health 
difficulties or lack of pastim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retirees should prepare for retirement with a positive attitude.

Key Words : 은퇴(retirement), 은퇴준비(prepare for retirement), 생활어려움(living 
difficulty), 생활수준 변화 인식(Recognition Change of Standard of Living)

I. 서론

인구의 고령화로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어 은퇴 이후의 소

득 보장과 소비수준 유지 등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즉, 전 세계

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에 대한 준비와 은퇴로 인해 길

어진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는 501만 6천명으로 총인구의 10.3%이며, 오

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

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평균 은퇴연령 58.4세(2008
년 기준), 평균수명 79.1세(2006년 기준)를 고

려해보면 은퇴 이후의 생활은 20여년이다. 은

퇴는 노년기 초기에 경험하는 사건으로 은퇴 

이후 삶의 질은 은퇴 전의 준비정도에 달려 있

다. 그리고 은퇴준비의 핵심은 은퇴자가 얼마

나 성공적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여, 
은퇴 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에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한 
고령자는 2007년 기준으로 34.7%였으며, 2007
년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

운 점은 건강문제가 43.6%로 가장 높았고, 경

제적 어려움(38.4%), 소일거리 없음(5.3%), 외

로움/소외감(3.7%) 순으로 나타났다(고령자통

계, 2008).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기 동안은 

노년기를 위해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해야 하는

데, 노후생활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소득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하거나, 노후

의 적정소비수준을 예측하더라도 충분한 저축

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홍성희ㆍ곽인숙, 
2006). 또한 노후에는 사회경제적 역할이 감소

됨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소외감,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중 경제적 문제는 생활

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

제인 동시에 건강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도 필요하므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다(손상희, 2000).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은퇴연령,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 비자발적 은퇴, 사회보장제도

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생활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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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만족도는 미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현구, 2007). 미국

은 은퇴 전보다 은퇴 이후가 좋다는 응답이 

46%, 은퇴 이후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19%인 

반면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가 은퇴 전보다 더 

좋다는 응답은 6.3%에 그친 반면, 은퇴 이후가 

더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70%로 훨씬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은퇴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은퇴 자

금의 적정성 및 충분성에 관한 연구들(원종욱, 
2000; 안종범, 전승훈, 2005; 여윤경, 2005; 백

은영, 2008), 정년제도의 유형이나 실태분석(김
성순, 1984; 강영애, 1987), 은퇴에 따른 스트

레스(최성재, 1989; 지연경ㆍ조병은, 1991; 한

희자ㆍ강은실, 2001), 은퇴후 노후적응 문제(허
정무, 1998; 김애순ㆍ윤진, 1995; 모선희ㆍ강지

현, 2003), 은퇴 이후의 생활만족도 및 은퇴만

족도(신화용ㆍ조병은, 2001; 신현구, 2007) 등

이 있으나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은퇴 이후

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은퇴자들은 조기

퇴직, 비자발적 퇴직 등 준비되지 않은 은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은퇴준비 실태는 어떠한지, 은퇴로 인한 생

활의 어려움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떠한 요

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은퇴 이후의 삶에 대

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불어 은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적ㆍ정책적 지원에도 활용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의 정의

은퇴에 대한 정의는 연령, 직업활동 중단, 
연금수급, 생애주기의 과정 또는 사건 등과 관

련하여 연구 연구자의 관점에서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 연령, 직업활동 참가중단, 연금수급 

등은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는 은퇴의 정의

이며, 생애주기의 과정 또는 사건으로 은퇴를 

정의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

이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즉, 연령으로 봐서 고령이며 직업으로부

터 물러난 경우를 흔히 은퇴로 보았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은퇴

는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도 

은퇴를 정의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선 과거와 오늘날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은퇴의 정의는 연령과 직업활동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정의하는 것이다. 
은퇴는 60세 전후의 연령으로 주된 직업활동

을 그만둔 상태를 뜻한다. 예컨대 미취업자, 
무급의 가족종사자, 연로의 경우 은퇴자로 규

정되며(김연정, 1996),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미취업상태에 있는 가구가 은퇴가

구(성영애, 1994)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70세 

이하로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부부를 

은퇴한 부부(신화용·조병은, 2001)로 보며, 가

구주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주된 일자리에서는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는 계속하고 있는 가구

를 은퇴가구(이희숙·신상미, 2003)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직업과 일자리 이동의 분석을 

통해 은퇴를 연령과 직업상의 변화라는 측면에

서 유형화하고 있다. 
은퇴를 정의하는 또 다른 기준은 연금 수급

여부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최초로 수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13권 4호 2009. 11

－76－

하는 시점을 은퇴시기로 정의하는 것이다(김지

경, 2005). Gratton(1996)은 근대적 의미에서 

은퇴를 정년제나 연금혜택 보장과 같이 제도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유인된 노동이탈과정으로 

이해하였다. Atchley(1976)는 “은퇴란 개인이 

전임 보다 적게 고용되고, 그의 수입이 이전 

직업에 봉사했던 기간을 통해 획득한 은퇴 연

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은

퇴 정의를 살펴보면 은퇴는 생애주기 과정의 

하나의 사건 또는 과정이다. 은퇴가 사건으로 

간주되어질 때는 은퇴란 직장생활의 끝으로 

‘역할 없는 역할’로 묘사되며, 과정의 측면에서 

관찰하면 개인의 직업적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

드는 과정으로 이 과정은 이전 수입의 상실이

나 자유시간의 증가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진다

(한희자, 강은실, 2001). 
예컨대 Taylor(1972)는 은퇴를 행동에 중요

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한 사건 또는 다른 과정

들과 병행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였

다. 최신덕, 김종숙(1983)은 은퇴란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후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나연 외(2007)에서는 은퇴를 

인생에서 반드시 한번은 경험하는 사건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관점에서 

따라서 은퇴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은퇴는 분명 노동시장 또는 취업여부와 관련된 

개념이며(Hurd, 1990), 이와 더불어 연령, 사건, 
생애주기상의 역할 전환 등도 은퇴의 정의에 

내포되는 것이다. 

2. 생활수준 

생활수준은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

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적 만족감(social 
satisfaction), 사회적 복리(social wellbeing) 등의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된다(윤종주 외, 1990). 
1960년까지는 준거의 개념으로 생활수준이 많

이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점차 삶

의 질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하성재, 1993). 
삶의 질은 생활수준을 좀 더 폭넓게 반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삶의 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객관적 차

원에서의 물리적·환경적 구성요소들을 강조하

였다. 1970년대부터 일련의 학자들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물질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개념을 도입하기 시

작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하부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가속

화되기 시작하였다(Andrews, 1976; Campbell, 1981; 
Hafstrom, 1986). 즉, 객관적 차원에서 삶의 질

은 소득, 건강, 교육, 여가, 안전, 환경 등 생활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는 것

이며, 주관적 차원에서 삶의 질은 객관적인 조

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해석으로 

복지, 만족, 행복 등을 평가하고 기술하는 것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삶의 질을 행복감의 수준과 삶

을 즐기는 빈도를 고려한 정서적인 측면과 인

식적 경험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한 개인이 

주요 생활영역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가를 

측정함으로써 객관적 생활여건 뿐만 아니라 주

관적 만족도를 삶의 질 개념 요인으로 보는 연

구들이 상당히 나타났다(한경혜,1980; 김경동 

외, 1983; 문숙재·정은숙, 1985). 또한 임희섭

(1996)은 삶의 질 차원을 객관적인 차원과 주

관적인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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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
특히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개인이나 

집단 속성에 따라 그 양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

로 최근 들어서는 전체 집단을 대변하는 지표

보다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수자 등 특정 

집단의 특수성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박경숙, 2003). 그 중에서도 특히 평균수명

의 연장, 비자발적 은퇴의 증가 등으로 삶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인 은퇴 이후의 삶

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엇보

다 개인이 은퇴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

는가 하는 은퇴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과정이 은퇴이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다(김애순·윤진, 1995). 따

라서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은 객관

적인 요소와 더불어 주관적인 평가도 더불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및 영향요인

1)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거나 인식하게 된다. 즉, 은퇴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적 상태, 사회적 역할, 
건강, 연령 등 객관적인 요소의 변화뿐만 아니

라 은퇴로 인해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한국노동패널 6차 조사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 은퇴연령은 56.8세이며 은퇴사유는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가 46.9%로 가장 높고 

다음이 권고사직/명예퇴직, 정년퇴직 순이었다. 
또한 은퇴 이후 ‘소일거리를 한다’고 응답한 

총 41명의 은퇴자 중 남자 28명, 여자 13명으

로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

다. 소득 원천은 자녀소득/친지보조금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정

부/사회단체보조금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은퇴자들은 은퇴 이전에 비

해 경제적 상태, 사회적 역할, 건강 등에서 많

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를 주관적으로도 인식하

는데, ‘고령화연구패널’ 조사결과에 의하면 은

퇴자 2명 중 1명은 은퇴 이후 상태가 은퇴 전

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것에 대

한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중고령

자는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와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각각 50.7%, 49.3%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퇴 이후가 은퇴 전보

다 더 좋다는 응답은 6.3%에 그친 데 비해, 은
퇴 이후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약 70%로 압도

적으로 많았다. 한편 미국인들은 은퇴에 대하

여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5%나 되

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해 우리나

라와 큰 대조를 보였으며, 은퇴 전보다 은퇴 

이후가 좋다는 응답은 46%인 반면 은퇴 이후

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신헌구, 
2007)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만족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은

퇴자들이 조기퇴직, 비자발적 은퇴 등의 방법

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는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

수,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를 통해 살펴봄으

로써 은퇴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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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개인의 사회인구ㆍ가

계재정 변수,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

를 고려하였다. 각 변수들과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 인식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은퇴준비 변수

은퇴준비 상태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수

준 변화를 다르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은퇴준비 상태를 은퇴대비여부, 재무지식

정도, 재무상담여부, 자산충분성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① 은퇴대비

은퇴대비 여부는 은퇴 이후의 생활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은퇴계획이 없는 상태에

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될 경우 개인들은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정서적 만족도나 적응

력이 떨어지게 된다(최가영 등, 2001). 반면 은

퇴계획을 세움으로써 노년생활을 미리 준비하

고 노년기의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은 노후에 

예측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적응

력을 높게 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

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노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이 예기적 

사회화를 용이하게 하여 노후생활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진계환, 1988). 은퇴계획을 

잘하면 생활만족도가 높음으로 은퇴대비여부가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재무지식 및 재무상담

재무지식 및 재무상담은 은퇴에 대비한 적

극적인 태도로서 은퇴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

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은정(1993)의 연

구에서 노후준비를 위해 실제적으로 자신이 자

원을 평가한 사람은 전체의 40%정도로 재무지

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Law 
(2004)의 연구에서는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

를 하고 있는 경우 은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재무지식 및 재무상담은 은퇴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자산 충분성

많은 연구들(김애순ㆍ윤진, 1995; 김정현, 1995; 
성미애, 1999, 이은영, 1996; 허정무, 1998)이 

생활수준, 수입 등이 은퇴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수입액수 

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만족감이 더 큰 영

향을 미쳤다(김태현 외, 1998).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 가계경제에 대한 평가가 노후 

경제생활계획여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객

관적인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제력 

인식도 노후 경제생활을 계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준다.

(2) 생활어려움 변수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 건강, 심리적 상태, 
가족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 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은퇴

자들은 은퇴 시에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심리적 외로움/소외감, 가족간의 갈등으로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고
령자 통계,2008), 이러한 요인에 의해 은퇴라

는 사건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

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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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일거리 없음

‘일의 여부’는 은퇴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로서 생활만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홍순혜(1984), 서병숙(1989) 
등에 따르면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의 

적응이나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역할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수행하

는 경제적 역할이 본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

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은퇴로 인한 역

할상실은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Kim & Moen, 2002). 역할은 은퇴 이

후의 삶에서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중요한 요인

으로 소일거리 여부가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건강상 문제

건강상 문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해 나

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정

도가 높다(김정석, 2001). 이승아(1998)의 연구

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퇴직 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계획성이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

기적 관점에서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개

인적 자원은 은퇴로의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kim and moen, 2002). 따라서 은퇴 이후의 역

할상실 문제와 더불어 나타나는 신체적 건강상 

문제가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 인식에 부

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외로움/소외감

외로움/소외감은 은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다. Burgess, Rose, Rosow 등

은 은퇴가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을 막고 고독감

과 소외감을 유발시킨다고 보고했으며, Maxwell
은 은퇴가 은퇴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수

입의 감소 또는 상실에 의한 생활의 불만족, 

소외감을 일으킨다고 보고했다(한회자, 강은실, 
2001, 정신간호학회지) 즉,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역할상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야

기될 수 있는 것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④ 가족갈등

가족갈등은 전 생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지만, 특히 은퇴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김정현(1995)은 은퇴에 따르는 스트레스 

극복에 있어 아내의 지지가 절대적임을 보여주

고 있다. 이은영(1996)은 은퇴한 남성노인들이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신체적ㆍ정

신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성

미애(1999)도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모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은퇴자가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볼 때 가족갈등은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

화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3)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 

 
① 연령

연령에 따라 은퇴태도 및 생활만족도는 다

르게 나타났다. Kilty와 Behling(1985)의 연구

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무(1998)의 연구에

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지

는 경향을 보여 앞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60세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 

이후 전반적인 적응 수준과 생활만족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진, 윤진, 1995). 한

회자ㆍ강은실(2001)의 연구에서 은퇴자들의 은

퇴 이후 삶의 상태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사회 경제적인 상태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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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은퇴에 대한 태도나 적응에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주목에서 본 연구에서도 연령을 독

립변수로 하여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② 성별

성별은 은퇴 전과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인

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료된다. 배문조, 전귀

연(2004)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충격

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다(김지경, 2005). 이

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라 은

퇴 이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③ 직업 및 학력

직업의 종류 및 학력에 따라 은퇴를 받아들

이는 태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Foster(1996)는 

봉급생활자를 포함한 전문직업인들이 다른 직

업인들에 비해 은퇴계획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신현구(2007)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백은영

(200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고졸이상인 경우가 은퇴 이후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자의 은퇴 전 

직업이나 교육은 은퇴계획이나 생활양식에 영

향을 주어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 인식에

도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자산 및 부채

자산 및 부채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생활에

서 중요한 요인이다. 백은영(2009)의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 무주택자에 비해 은퇴 이후 더 불만족할 확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가 있으면 

은퇴 이후 더 불만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자산과 부채는 은퇴 이후 생활수

준 변화 인식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

라 은퇴자의 은퇴준비,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

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 은

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에 따라 은퇴자

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은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 은

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가 은퇴자의 은

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는 은퇴 전과 비교한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

수,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로 구성하

였다.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로는 연령, 성

별, 직업, 학력, 자산, 부채를, 은퇴준비 변수로

는 은퇴대비 유무, 재무상담 유무, 재무지식정

도, 자산의 충분성을,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변수는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
외감, 가족과의 갈등을 포함하였다. 재무지식

정도는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방법, 자산 증식

을 위한 투자방법, 대출(상환) 및 개인 신용관

리 방법, 절세방법, 위험관리 및 보험설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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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은퇴 전과 비교한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1=매우 나빠졌다     5=매우 좋아졌다

독립변수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

      연령

      성별

      은퇴 전 직업

      학력

      자산 

      부채

  은퇴준비변수

     은퇴대비 유무

     재무상담 유무

     재무지식 정도

     자산의 충분성

  생활어려움변수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과의 갈등

 연령(세)
 1=남성            0=여성

 1=봉급생활자      0=자영업자

 교육년수(중졸이하=9, 대학원재학이상=17)
 자산(원)
 1=부채있음        0=부채없음

 1=은퇴대비함      0=은퇴대비하지 않음

 1=상담받음        0=상담받지않음

 1=전혀 모른다     4=잘 알고 있다

 1=충분            0=부족

 1=전혀 어렵지 않다     4=매우 힘들다

 1=전혀 어렵지 않다     4=매우 힘들다

 1=전혀 어렵지 않다     4=매우 힘들다

 1=전혀 어렵지 않다     4=매우 힘들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법, 노후설계방법, 사업을 위한 자금마련 및 

운용방법, 주택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방법, 소

득 및 생활비 관리방법, 상속이나 증여 방법의 

10개 문항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은퇴 전과 비교한 은퇴 이후의 전반적인 생

활수준 변화 인식 정도는 매우 나빠졌다, 다소 

나빠졌다, 별 차이 없다, 다소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은 <표 1>과 같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은퇴자 

현황 파악을 위해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은퇴자 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퇴자 조사’는 2007년 3
월 6일부터 23일에 걸쳐 서울에 거주하는 은

퇴자를 대상으로 은퇴과정과 은퇴생활 전반에 

관해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일대일 

개별 면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조사표

본인 503명의 자료 중 응답에 결측치가 많거

나 극단치가 있는 표본을 제외시킨 후 최종적

으로 493명의 표본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59.02세

였으며, 50-59세는 51.5%, 60세 이상 48.5%였

다. 성별은 남성 78.9%, 여성 21.1%였다. 은퇴

전 직업은 봉급생활자 67.3%, 자영업 32.7%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52.5%), 전문대졸이

상(28.8%), 중졸이하(18.7%) 순이었다. 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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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연령*
50-59세 254(51.5)

60세 이상 239(48.5)

성별
남 389(78.9)

여 104(21.1)

은퇴 전 

직업

자영업 161(32.7)

봉급생활자 332(67.3)

학력

중졸 이하  92(18.7)

고졸 이하 259(52.5)

전문대졸이상 142(28.8)

자산(원)

1억 미만 234(47.8)

1억이상-2억미만  85(17.3)

2억이상-3억미만  46(9.4)

3억이상 125(25.4)

부채
부채 유 108(21.9)

부채 무 385(78.1)

* 평균 59.02세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

1억 미만이 47.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

으며, 다음으로 3억이상이 25.4%로 차지하고 

있었다. 부채는 부채 없음 78.1%, 부채 있음 

21.9%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

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은퇴 전과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은퇴 전과 

비교한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활수준 변

화 인식 정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로지

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은퇴준비와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의 실태 

및 차이

1) 은퇴준비,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실태

은퇴준비 실태와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나타

났다. 은퇴준비 실태는 은퇴대비 여부, 재무상

담 여부, 재무지식 정도, 자산의 충분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은퇴대비를 하지 않은 응

답자가 67.5%, 재무상담은 상담을 받지 않은 

응답자가 90.3%이었다. 재무지식정도에 대해서

는 ‘조금 알고 있다’가 71.2%로 가장 많았으

며, ‘대체로 모른다’가 22.5%로 그 다음을 차

지하고 있었다. 자산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74.4%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은퇴에 대비한 준비 정도나 재무지식, 그리

고 자산의 보유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어려움 변수는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갈등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일거리가 없어서 

힘들다는 응답자가 58%, 건강상 문제로 어렵

다는 응답자가 32.1%, 외로움/소외감으로 어렵

다는 39.2%,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어렵

다는 응답자는 29.1%로 나타났다. 소일거리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

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차이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4>와 같다. 
우선 연령에서는 모든 은퇴준비 변수에서 차이

를 보이고, 성별에서는 재무지식정도에서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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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변수 빈도(%)

은퇴

준비

변수

은퇴

대비

은퇴대비 유 160(32.5)

생활

어려움 

변수

소일

거리

없음

매우 힘들다  86(17.4)
약간 힘들다 200(40.6)

은퇴대비 무 333(67.5) 별로 어렵지 않다 154(31.2)
전혀 어렵지 않다  53(10.8)

재무 

상담

재무상담 유  48(9.7)
건강상

문제

매우 힘들다  31(6.3)
약간 힘들다 127(25.8)

재무상담 무 445(90.3)
별로 어렵지 않다 263(53.3)

재무

지식

정도

잘 알고 있다  24(4.9) 전혀 어렵지 않다  72(14.6)

외로움

소외감

매우 힘들다  30(6.1)조금 알고 있다 351(71.2)
약간 힘들다 163(33.1)

대체로 모른다 111(22.5) 별로 어렵지 않다 225(45.6)
전혀 어렵지 않다  75(15.2)전혀 모른다   7(1.4)

가족 

갈등

매우 힘들다  16(3.3)
자산 

충분성

충분 126(25.6) 약간 힘들다 127(25.8)
별로 어렵지 않다 248(50.4)

부족 367(74.4) 전혀 어렵지 않다 101(20.5)
계 493 계 493

<표 3> 은퇴준비와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실태

은퇴준비변수

사회인구

가계재정변수

은퇴대비 재무상담 재무지식정도 자산 충분성

유 무 유 무 모름 알고 있음 부족 충분

연

령

(세)

60대 미만 76(29.9) 178(70.1) 27(10.6) 227(89.4) 54(21.3) 200(78.7) 198(78.0) 56(22.0)
60대 이상 84(35.1) 155(64.9) 21(8.8) 218(91.2) 64(26.8) 175(73.2) 169(70.7) 70(29.3)

χ2 1.534 .476 2.060 3.394

성

별

남 123(31.6) 266(68.4) 33(8.5) 356(91.5) 85(21.9) 304(78.1) 297(76.3) 92(23.7)
여 37(35.6) 67(64.4) 15(14.4) 89(85.6) 33(31.7) 71(68.3) 70(67.3) 34(32.7)
χ2 .586 3.294 4.400* 3.526

직

업

자영업 35(21.7) 126(78.3) 12(7.5) 149(92.5) 33(20.5) 128(79.5) 126(78.3) 35(21.7)
봉급생활자 125(37.7) 207(62.3) 36(10.8) 296(89.2) 85(25.6) 247(74.4) 241(72.6) 91(27.4)

χ2 12.522*** 1.418 1.552 1.832

학

력

(년)

중졸이하 20(21.7) 72(78.3) 8(8.7) 84(91.3) 33(35.9) 59(64.1) 79(85.9) 13(14.1)
고졸이하 76(29.3) 183(70.7) 19(7.3) 240(92.7) 68(26.3) 191(73.7) 206(79.5) 53(20.5)

전문대졸이상 64(45.1) 78(54.9) 21(14.8) 121(85.2) 17(12.0) 125(88.0) 82(57.7) 60(42.3)
χ2 16.272*** 5.936 19.126*** 30.652***

자

산

(원)

1억미만 47(20.1) 187(79.9) 12(5.1) 222(94.9) 74(31.6) 160(68.4) 205(87.6) 29(12.4)
1억이상-2억미만 31(36.5) 54(63.5) 11(12.9) 74(87.1) 14(16.5) 71(83.5) 71(83.5) 14(16.5)
2억이상-3억미만 16(34.8) 30(65.2) 3(6.5) 43(93.5) 12(26.1) 34(73.9) 37(80.4) 9(19.6)

3억이상 66(52.8) 59(47.2) 22(17.6) 103(82.4) 15(12.0) 110(88.0) 51(40.8) 74(59.2)
χ2 40.537*** 15.895** 20.312*** 99.826***

부

채

유 21(19.4) 87(80.6) 7(6.5) 101(93.5) 23(21.3) 85(78.7) 97(89.8) 11(10.2)
무 139(36.1) 246(63.9) 41(10.6) 344(89.4) 95(24.7) 290(75.3) 270(70.1) 115(29.9)
χ2 10.678** 1.667 .529 17.178***

<표 4>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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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어려움변수

사회인구

가계재정변수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갈등

어려움 어렵지않음 어려움 어렵지않음 어려움 어렵지않음 어려움 어렵지않음

연

령

(세)

60대 미만 148(58.3) 106(41.7) 79(31.1) 175(68.9) 101(39.8) 153(60.2) 85(33.5) 169(66.5)

60대 이상 138(57.7) 101(42.3) 79(33.1) 160(66.9) 92(38.5) 147(61.5) 58(24.4) 180(75.6)

χ2 .014 .215 .083 4.929*

성

별

남 252(64.8) 137(35.2) 120(30.8) 269(69.2) 164(42.2) 225(57.8) 125(32.2) 263(67.8)

여 34(32.7) 70(67.3) 38(36.5) 66(63.5) 29(27.9) 75(72.1) 18(17.3) 86(82.7)

χ2 34.691*** 1.220 7.019** 8.842**

직

업

자영업 87(54.0) 74(46.0) 54(33.5) 107(66.5) 64(39.8) 97(60.2) 50(31.1) 111(68.9)

봉급생활자 199(89.9) 133(40.1) 104(31.3) 228(68.7) 129(38.9) 203(61.1) 93(28.1) 238(71.9)

χ2 1.551 .244 .037 .460

학

력

(년)

중졸 이하 63(68.5) 29(31.5) 45(48.9) 47(51.1) 50(54.3) 42(45.7) 30(32.6) 62(67.4)

고졸 이하 157(60.6) 102(39.4) 78(30.1) 181(69.9) 97(37.5) 162(62.5) 83(32.2) 175(67.8)

전문대졸 이상 66(46.5) 76(53.5) 35(24.6) 107(75.4) 46(32.4) 96(67.6) 30(21.1) 112(78.9)

χ2 12.614** 16.031*** 11.954** 6.107*

자

산

(원)

1억미만 156(66.7) 78(33.3) 116(49.6) 118(50.4) 97(41.5) 137(58.5) 107(39.6) 163(60.4)

1억이상-2억미만 54(63.5) 31(36.5) 37(43.5) 48(56.5) 23(27.1) 62(72.9) 19(29.2) 46(70.8)

2억이상-3억미만 21(45.7) 25(54.3) 12(26.1) 34(73.9) 9(20.0) 36(80.0) 5(13.9) 31(86.1)

3억이상 53(42.4) 72(57.6) 28(22.4) 97(77.6) 14(11.2) 111(88.8) 12(10.2) 106(89.8)

χ2 23.642*** 29.297*** 38.581*** 38.926***

부

채

유 74(68.5) 34(31.5) 34(31.5) 74(68.5) 50(46.3) 58(53.7) 43(39.8) 65(60.2)

무 212(55.1) 173(44.9) 124(32.2) 261(67.8) 143(37.1) 242(62.9) 100(26.0) 284(74.0)

χ2 6.267* .20 2.966 7.756**

<표 5>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생활어려움 차이

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에서는 은퇴대비유무에

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자영업자 78.3%, 봉급

생활자 62.3%가 은퇴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학력에서는 재무상담을 제외하고 은퇴대비유

무, 재무지식정도, 자산충분성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자산은 모든 은퇴준비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3억 미만에서는 은퇴대비를 

하지 않고 재무상담을 받지 않고, 재무지식정

도는 낮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족

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부채

는 은퇴대비와 자산충분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생활어려

움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5>와 같

다.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라 생활어려

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가족갈등에서

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에서는 소일거

리 없음, 외로움/소외감, 가족갈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소일거리 없음, 
외로움/소외감, 가족갈등에서 어렵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학력과 자

산은 모든 생활어려움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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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빈도(%) 변 수 빈도(%)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매우 좋아졌다 3(0.6) 다소 나빠졌다 249(50.5)

다소 좋아졌다 15(3.0)
매우 나빠졌다 75(15.2)

별 차이없다 151(30.6)

차이없음/긍정집단 169(34.2) 부정집단 324(65.7)

<표 6>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실태

있다. 학력이 낮고 자산이 적은 집단에서는 소

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

족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변

수의 차이에서 학력이 낮고 자산이 적은 집단

에서 은퇴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결과

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부채에서는 소일

거리 없음과 가족갈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소일거리 없음과 가족갈등에서 두드러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실태 및 차이 

1)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실태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실태를 살펴

본 결과 아래 <표 6>과 같다. 은퇴 이후 생활

수준 변화를 ‘다소 나빠졌다’고 인식한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 차이없

다’가 30.6%, ‘매우 나빠졌다’가 15.2%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긍정적ㆍ

부정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매우ㆍ다소 나빠졌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별 차이 없다, 매우ㆍ다소 좋아졌다’는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65.7%이고,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집단은 34.2%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

단의 비율이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

단의 비율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2)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 은퇴준비, 은

퇴로 인한 생활어려움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좋아졌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집단을 차이없음/긍정적 

집단으로, 다소 또는 매우 나빠졌다고 느끼는 

집단을 부정적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인구ㆍ가

계재정 변수, 은퇴준비변수, 생활어려움 변수

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사회인

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생활수준 변화 인식

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표 7>과 같다. 사

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 중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들은 직업과 부채를 제외한 

연령, 성별, 학력, 자산이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의 차이는 모

든 연령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60세 이상

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차

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 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은퇴 이

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특

히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성 응답자는 69.7%로 51.0%인 여성보

다 높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

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충격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다(김지경, 
2005)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의 차이는 학

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졸이하

에서는 응답자 88%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고졸이하에서도 응답자 67.2%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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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사회인구ㆍ가계재정변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없음/긍정적 부정적

연령(세)
50-59세 102(40.2) 152(59.8)

60세 이상  67(28.0) 172(72.0)
χ2 8.034**

성별

남 118(30.3) 271(69.7)
여  51(49.0)  53(51.0)
χ2 12.743***

직업

자영업  53(32.9) 108(67.1)
봉급생활자 116(34.9) 216(65.1)

χ2 .196

학력(년)

중졸 이하  11(12.0)  81(88.0)
고졸 이하  85(32.8) 174(67.2)

전문대졸 이상  73(51.4)  69(48.6)
χ2 39.088***

자산

1억미만  42(17.9) 192(82.1)
1억이상-2억미만  34(40.0)  51(60.0)
2억이상-3억미만  22(47.8)  24(52.2)

3억이상  71(56.8)  54(43.2)
χ2 60.637***

부채

부채 유  29(26.9)  79(73.1)
부채 무 140(36.4) 245(63.6)

χ2 3.387

<표 7>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χ2 / T값

차이없음/긍정적 부정적

은퇴 

준비 

변수

은퇴대비
은퇴대비 유 92(57.5%) 68(42.5%)

χ2 =56.691***

은퇴대비 무 77(23.1%) 256(76.9%)

재무상담
재무상담 유 22(45.8%) 26(54.2%)

χ2 = 3.151
재무상담 무 147(33.0%) 298(67.0%)

재무지식정도

(4점리커트×10문항)
25.26(4.2) 22.69(4.4)  T =- 6.341***

자산의 

충분성

충분 89(70.6%) 37(29.4%)
χ2 =99.298***

부족 80(21.8%) 287(78.2%)

생활 

어려움 

변수

소일거리 없음(4점 리커트) 2.09(0.8) 2.94(0.7)  T =11.110***

건강상 문제(4점 리커트) 1.89(0.7) 2.42(0.7)  T = 7.722***

외로움/소외감(4점 리커트) 1.92(0.7) 2.50(0.8)  T = 8.067***

가족과의 갈등(4점 리커트) 1.73(0.7) 2.32(0.7)  T = 8.678***

<표 8> 은퇴준비 변수,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변수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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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B S.E Exp(B)

사회인구ㆍ

가계재정

변수

연령 -.052* .024 .950

성별(남=1) -.626 .337 .535

학력 .053 .061 1.054

직업(봉급생활자=1) -.168 .285 .845

자산 .000 .000 1.000

부채(유=1) .119 .317 1.127

은퇴

준비

변수

은퇴대비(유=1) .800** .273 2.226

재무상담(유=1) -.122 .421 .885

재무지식정도 .070* .033 1.073

자산충분성(충분=1) 1.215*** .309 3.369

생활

어려움

변수

소일거리 없음 -.795*** .170 .452

건강상 문제 -.658** .206 .518

외로움/소외감 .093 .220 1.098

가족과의 갈등 -.282 .236 .755

-2 Log likelihood 414.330

Model Chi-square   216.169***

* p< 0.1  ** p< 0.05  *** p< 0.01

<표 9>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493)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산에 따른 차이

도 보였는데, 특히 1억 미만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비율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퇴준비 변수, 생활어려움 변수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 차이를 검

증해 본 결과 아래 <표 8>과 같다. 은퇴준비 

변수에서는 은퇴대비유무, 재무지식정도, 자산

의 충분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재무상담유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은

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은퇴대비를 하지 않았으며 재무지식정

도는 낮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

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생활어려움 변수에서는 소일거리 없음, 건강

상 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과의 갈등의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

단은 소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소외감으로도 어려워하며, 가족

과의 갈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은퇴 이후의 일상생활에서의 어

려움이 클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

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표 9>와 같

다.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은퇴대비, 재무지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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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충분성,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로 밝

혀졌다. 
각 변수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

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보인다고 한 Kilty와 Behling(1985)의 연구결과

와는 다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한 허정무(1998)의 결과를 지

지한다.
은퇴준비 변수에서는 은퇴대비를 하지 않고 

재무지식정도가 낮을수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

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은퇴에 관심을 가지고 은

퇴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현재 재무상태에 대

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태도가 은퇴 이후 생

활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퇴로 인한 생활어려움 변수에서는 

소일거리 없음과 건강상 문제가 은퇴 이후 생

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일거리가 없음에 대해 어려워할수

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개인이 수행

하는 경제적 역할이 본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

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은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역할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에 대해 어려워할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은퇴로의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

켜준다는 생애주기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

서, 역할상실과 더불어 은퇴 전과 비교한 생활

수준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은퇴전과의 비교한 생활수준 변

화 인식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

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은퇴대

비를 하지 않고 재무상담을 받지 않았으며, 재

무지식정도는 낮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았

다. 생활어려움 실태를 살펴본 결과, 소일거리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제외하고 건강상 문

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

려움은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변수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연령을 제외한 성별, 
직업, 학력, 자산, 부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자산은 모든 은퇴준비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생활어려움 변수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

과 직업을 제외한 연령, 성별, 학력, 자산, 부

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학력과 자산은 

모든 생활어려움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은퇴 전과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인식

을 ‘매우ㆍ다소 나빠졌다’는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집단, ‘별 차이 없다, 매우ㆍ다소 좋아졌

다’는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집단의 비율이 차이없음/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집단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

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 이후 생활

수준 변화 인식 집단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연령, 성별, 학력, 자산에서 차이를 보였다. 은

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은퇴대비를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며 

재무지식정도는 낮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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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집단은 소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

는 비율이 높으며,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소외

감으로도 어려워하며,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은퇴대비, 재무지식정

도, 자산충분성, 소일거리, 건강상 문제로 나타

났다. 은퇴대비를 하지 않고 재무지식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소일거리 없어서 어려워할수록, 
건강상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

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사회인구ㆍ가계재정 변수에 따른 

은퇴준비 및 생활어려움 변수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현재보유자산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적으로 노인부양에 대

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 

경제적인 독립 및 안정의 문제는 은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 평균연령은 

거의 60세에 가까운 사람들로 대부분 은퇴준

비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이는 곧 은

퇴 이후의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령자 통계(2008)에서 

노후준비를 한 고령자가 34.7%로 나타난 것처

럼 아직까지 은퇴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

라서 은퇴자들에게 은퇴대비 및 개인재무상태

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

우 재무상담도 받는 적극적인 은퇴준비 태도가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은퇴

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후보장 정책, 은퇴자 교육 등의 정

책적인 지원 및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중 특히 

소일거리 없음, 건강상 문제가 은퇴 이후 생활

수준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소일거리와 건강문제는 역할 수

행과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된 문제로 은퇴 이

후의 삶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을 상실

로 인식하지 않고 생애주기상의 역할 전환으로 

받아들여 은퇴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건강상

의 문제도 연령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노화

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신체적ㆍ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

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 

및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은퇴 이후의 늘

어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은퇴대비

를 하고 재무 상담을 받은 사람이 있는 대상을 

많이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즉, 이

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생활에서 은퇴준비

가 중요함을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

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변수에서 연

금, 퇴직금과 같은 객관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한다면 연금과 퇴직금이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

적인 제언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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